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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Views 

일본,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청소년 육성방안에 관한 조사 

본 조사는 청소년의 과학기술이탈대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1993년부터 2년간에 걸쳐 실시된 것이다. 우
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의식실태조사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에 의해 생활이 더
욱 쾌적하게 된다」라는 물음에 대하여, 1977년 당시의 회답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전학년을 통하여 약간이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추이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상의 과학에 관한 의문해결수단에 대해서는, 부모형제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고, 스스로 무엇
인가의 방법에 의해 조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경향은 1988년 당시부터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교
육에 있어서의 이과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국민학교 5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과가 좋다고 대
답한 사람의 비율이 저하하고 있고, 20대 사회인에 대한 앙케이트에서는 사무계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 바, 
고교시대에 이과가 싫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 과학기술보급·계몽

활동에 있어서도, 고학년이 될수록 참가의욕이 감퇴되는 경향이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매력향상과 활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
식을 얻었다. 과학기술자의 정보발신에 대한 참가형태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장조직을 통한 것으로 옮아가고 있어, 지역의 활
동으로서의 참가는 적지만 과학기술자 자신이 일반사회로의 정보발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앙케이트 결과를 
얻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형태에서의 참가확대가 기대된다. 일본의 과학기술계 인력육성사업·제도의 방향과 해외에서의 참고사

례 부분에서는, 해외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일본의 과학관이나 박물관 등 사회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아래의 6가
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① 과학기술계인력육성에 관한 정보센타기능의 구축 및 정비 

② 관계기관의 상호의 제휴 및 협력체제의 정비 

③ 과학관, 박물관 등의 활성화 

④ 과학기술계 인력육성 지도자의 양성 및 확보체제의 정비 

⑤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과학기술계 인력육성에 관한 인식향상의 촉진 

⑥ 과학기술계 인력육성에 관한 조사연구의 실시 

(科學技術 ジ-ナル, 1996년 1월호) 

1995년도 일본 원자력백서 

원자력위원회에 의한 「1995년판 원자력백서」가 1995년 10월 24일 각의에서 승인, 공표되었다. 일본의 원자력개발이용은 사
용이 끝난 연료로부터 새롭게 사용가능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핵연료리사이클」의 추진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 당초부터「평화이용」에 한하여 핵비확산에 배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원자력개발이용의 기본방침에 
비추어, 최근 1년 동안의 움직임을 중심을 하여 정리한 것이 1995년판 백서이다. 

최근 1년 동안의 토픽을 다루는 제1장에서는, 우선 국제동향으로서 핵비확산조약(NPT) 재검토·연장회의의 개최 및 NPT의 무기

한 연장결정 및 본건에 관한 원자력위원회의 생각,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 실시와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교섭과 같은 
핵실험을 둘러싼 동향,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을 비롯한 북한의 핵개발문제 등 핵비확산에 관한 동향을 중심으
로 기술하였다. 국내동향으로는 1995년 8월에 송전을 개시한 고속증식로원형로 「몬쥬」의 동향. 신형전환로실증로건설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원자력위원회의 결정 등 핵연료리사이클에 관한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 핵연료 리사이클 정책을 추진하는데 피할 수 없는 중요과제인 고수준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에 대한 노력으로서, 원자력장기계
획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전문가(CECD/NEA)의 검토에 의한 지층처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소개하며, 더 나아가
「고수준방사성폐기물처분간담회」 및「원자력백엔드대책전문부회」의 설치 등 원자력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나타내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의 원자력개발이용의 현황으로서, 작년과 거의 마찬가지의 구성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원자력개발이용의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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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등의 동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작년의 백서와 마찬가지로 핵연료리사이클계획의 투명성 향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분
리 플루토늄 관리상황을 공표하였다. 

(科學技術 ジ-ナル, 1996년 1월호) 

미국의 연구개발조성을 둘러싼 동향 

미국의 1996년도 예산(1995년 10월 ∼1996년 9월)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클린턴 대통령이 대립하여 11월이 지나도록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재정균형화를 위해 예산삭감에 대한 심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대표격의 하나로 
과학기술예산을 들고 있지만 과학자의 반대 데모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비군사연구개발예산을 1995년도의 330억 달러
에서 앞으로 7년 동안에 1/3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공화당의 장기계획에서는 특히 응용연구를 심하게 삭감하고 있다. 응용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 에이
즈 치료약, 고속컴퓨터 등의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산업계가 응용연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기초연구를 우선
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당면한 문제해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검토되고 있는 예산삭
감은 매우 크기 때문에 140억 달러의 기초연구예산에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자나 산업계에는, 제안되고 있는 예
산삭감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클린턴 정권은 공화당이 제안하는 예산삭감은 변덕스럽고 선견지명이 없으며 연구개발이 주는 혜택을 줄이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
다. 그리고 기초연구는 과학적 지견을 형성하고 커다란 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옹호하고 있다. 기초연구에 의해, 예를 들면 항
에이즈약 AZT, CT 스캔, MRI 등의 의료품산업의 기술혁신을 가져 왔으며, 더욱이 AZT는 암연구 도중에 발견되었다. 

예산긴축으로 세계최고의 대학연구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NIH(국립보건원)는 말하고 있다. NIH는 유전자연구, 암연구 등
을 조성하고 있는데, 연구자 제안요청의 2/3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NIH는 1996년도 예산은, 의회가 1995년도 예
산 보다 약간 증액을 예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 대학연구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가장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응용연구예산이다. 상무부의 ATP(첨단기술계획)는 3.4억 달러의 예산으로 공작기계 등의 
기술개발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가장 심하게 삭감하려고 하는 분야의 하나이다. 기본즈 대통령 과학고문은 삭감에 반대하
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에 따라 산업계의 연구개발비도 감소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블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협회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연구지원에 의해 30∼50%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지고 있다
고 한다. 타이슨 대통령 경제고문은 지원을 삭감하지 않고 비군사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일본이나 독일에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은 미국보다 1인당 30% 이상을 더 지출하고 있다. 상무부 차관은 연구개발예산은 국민의 지지
를 받고 있는 분야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젝트의 폐지나 연구소의 축소는 과학기술기반
을 뒤흔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박한 연구개발예산삭감을 연구자는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ATP 등의 응용연구프로그램의 삭감을 예로 들 수 있
다. 만약 프로젝트가 유망하다면 민간기업은 실시하려고 할 것이며, 프로젝트가 유망하지 않다면 정부는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
다. 민간기업은 종래 보다 다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응용연구의 지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
부의 조사에 의하면 ATP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반 이상이 정부지원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기초연구에 반대하는 과학자는 찾아볼 수 없다. 과학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은 이코노미스트도 동의하고 있지만, 기초
연구의 조성에 의해 어느 정도 반대급부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에 대한 정량화가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비군사 연구개발예
산 330억 달러를 230억 달러로 한다해도 경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로머 교수는 연구비가 과거 10년 동안에 대폭적으로 증대하였는데,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하
며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연구개발추진론자도 모든 연구소와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 같
다. 예를 들면, 초전도가속기 프로젝트는 1993년에 의회가 중지를 결정했을 때, 4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규모가 확장하였
다. 현재 미국의 물리학자는 유럽의 가속기에 대한 이용을 생각하고 있다. 

의회가 선거구의 이익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적 가치가 없는 연구개발예산을 폐지하는 데는, 과학자는 찬성할 것이다. 상원의 세출
법안 중에도 유용성이 의문시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으며, 또 목표가 타당해도 지원이 반드시 과학기술적 능력에 의해 주어지
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많은 과학자가 가장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94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이는 우
주스테이션계획이다. 의회와 백악관은 우주스테이션 계획이 全美的인 고용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그
러나 과학자들은 부정적이다. 물리학자로 미국물리학회 홍보위원장인 파크 씨는 우주스테이션 프리덤이 발견한 것은 러시아의 우
주스테이션이 船外로 방출한 쓰레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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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예산삭감후보로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부의 국립연구소로, 이들은 냉전시의 핵병기 등의 개발을 목
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다. 로스알라모스연구소,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 등 10대 연구소로, 비군사연구예산의 1/5에 상당하는 
60억 달러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비효율적이다. 한두개의 연구소를 폐지하면 수 억 달러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다. 그러나 의회에는 연구소에 대한 개별구체방안이 아직 없고 또 연구소도 국방부 이외의 연구
성과 활용처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화당은 2002년에 재정 균형화를 위해서는 전원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
고 있다. 하원 과학위원장인 워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삭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日本 工業技術, 1996년 1월호) 

'95년도의 일본기업의 對대만투자, 하이테크산업에 집중 

일본기업에 의한 對대만투자는 반도체, 전자 등 하이테크산업에 집중하여 '95년 1년 동안의 투자총액이 5억 6,900만 달러에 달
하여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액은 최근 수년 이래 일본의 對대만투자의 최고기록이 되는 동시에, 1952년 이
후 일본기업의 對대만투자의 제3위에 랭크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산업계가 다시 대만중시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1995년의 일본기업에 의한 對대만투자 건수는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최고인 157건으로, 투자총액은 미국에 이어 2위인 5억 
6,900만 달러였다. 經濟部(통상산업부에 해당) 투자심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對대만투자는 '94년의 3억 9,000
말 달러에서 '95년에는 46%의 대폭적인 신장을 기록하였다. 투자심의회의 분석에 의하면, 자유화와 국제화의 투자환경, 하이테
크 인력, 정부의 장려조치 및 부품 공급체제 정비와 같은 여건이 투자의 증가에 관련된 요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만이 아시아태평양 오퍼레이션센타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동안의 면세우대조치와 신제품개발을 위한 장려대책을 주
장하였으며, 게다가 南部에 있어서의 科學園區 설치도 외국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하였다. 금년의 일본기업에 의한 투자는 고도
기술이 필요한 정밀부품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측은 OEM 방식으로 대만기업과 제휴한 후, 생산규모의 확대를 꾀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만의 토지와 노동력 부족문제가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남부 과학원구 설립계
획에 대하여 일본측에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대만미쯔비시전기에 의하면, 일본측은 대만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
어, 대만의 오퍼레이션계획에도 크게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만에 있는 일본계 기업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투자는 '97년부터 
수입면에서 영향을 가져와, 대일 적자의 대폭축소에 공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1월 12일자) 

일본 통산성, 通産局에 최초의 독자예산편성 

일본 통산성은 효율적인 지역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산국에 최초로 委託費를 독자예산으로 계상한다. 통산국에서는 이제까
지 本省의 시책에 따른 용도 밖에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활성화 종합시책으로서의 유효활용이 기대되며, 또 
縱的行政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로, 앞으로는 시책예산을 자치제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방
침이다. 

통산성의 시책에 대응한 예산은 중소기업대책과 정보화, 에너지대책 등 개별시책마다 통산국, 자치제로의 예산흐름, 縣이나 市町
村에서는 시책마다 담당부서가 다른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하고 종합적인 지역진흥정
책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으로 통산성 예산을 경직적으로 소화하는 縱的行政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통산성은 지역진흥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이제까지 통산성과 자치체의 중개역으로서 밖에 없었던 통산국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지역활성화의 코디네이터로서 활용할 생각이며, 통산성의 역사상 최초로 통산국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
다. 

통산성은 '96년도 예산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으로 약 1억 엔을 확보하였는데, 그 중 6,000만 엔을 전국 8개소의 통산국에 대한 
위탁비로 계상하였다. 각 통산국은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本省의 개별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역활성화책의 
기획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역의 산업구조와 연구개발, 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한다. 또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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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활성화 비젼 책정에 관한 설명회를 조만간 실시하여, 지역의 요청을 받아들인
다. 

통산성에서는 통산국에 대한 위탁비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며, 통산국과 자치체의 조직변경 등 지역진흥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해 가기 위한 체제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1월 5일자) 

미국 「州 連邦間 기술 파트너쉽 작업위원회」최종보고 

미국의 죤H. 기본즈 과학기술담당 대통령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주 연방간 기술파트너쉽 작업위윈회(이하「작업위원회」)
는 1995년 9월 7일에 주와 연방간의 협력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의 제안을 포함한 보
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작업위원회는 오하이오주, 펜실바니아주의 주지사인 리차드 세레스테와 디크 손바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
으며, 정부, 산업계 및 대학으로부터 구성된 20명의 위원이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방과 주와의 관계개선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임
무로 하고 있다. 또 이작업은 全美知事協議會, 州立法部全美會議, 카네기과학기술위원회, 미국기계공학회 및 정부의 협력 하에 실
시되었다. 

1. 보고의 배경 

연방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자금은 삭감되고 있다. 산업계는 연구의 중점을 기술개발로 옮겨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프로그램
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 연방 연구기관은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관 수도 감소하고 있다. 주의 예산삭감은 몇 군데
의 대학에서 연구시설이나 대학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연구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성과를 어떻게 활
용할 것인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경쟁력에 관해서는 산업계가 주요 플레이어다. 그러나 정부도 과학기술이 경제성장과 결부될 수 있도록 여러 레벨에서 촉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의 파트너쉽에 의해 기술개발결과의 상업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품이 기초연구투자에 의해 실마리가 되어 자동적으로 생산되어 온 것 같은 예전의 모델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구별도 애매해지고 있어, 연구와 기술은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밀도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
서 정부측은 예전의 기초연구에 대한 한정된 범위내에 머물지 않고 현대의 산업계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로 
관점을 넓히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기업가가 연구개발기술을 여러 가지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주정부
는 특히 기술의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과학기술이 경제성장
에 공헌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주연방간 기술파트너쉽 작업위원회는 최종보고에서 민간, 주, 연방의 모든 분
야가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국의 과학기술시스템이 비전을 제시하였다. 

2. 파트너쉽을 위한 원칙 

(1) 지배적인 3원칙 

○ 소유권의 공유 

결정은 신뢰와 공통의 이익 하에 이루어지며, 정보는 공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논의는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결론은 상호의 합의
에 따라 이끌어져야 한다. 주와 연방의 파트너쉽은 영향력과 책임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폭넓은 참가/다양한 관심 

각 파트너는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등의 관계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위해서는 집단의 역학관계를 신중하게 관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직을 대표하는 리더 또는 공동 리더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챔피온/옹호자 

이 파트너쉽에는 주와 연방의 각각의 수준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정적인 시니어적인 지도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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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얻은 파트너쉽이라 해도 가치를 인정하고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성공리에 결론을 이끌기 위
해 정부에 한 사람 또는 복수의 옹호자가 필요하다. 

(2) 운용상의 원칙 

○ 파트너쉽의 형식화 

오해를 막고, 모든 참가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트너간에 파트너쉽의 정의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활동을 시작하
기 전에 역할, 책임, 협력의 룰, 자윈의 배분 및 해산의 조건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개
발 유지해 두어야 한다. 파트너쉽의 형식화에는 전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아이디어의 교환을 기능시키는 메카니즘
이 포함되어야 한다. 

○ 메리트 본위의 결정 

한정된 자원은 그것이 공적인 투자일 때 가장 커다란 리턴과 가장 폭넓은 이익을 발생시키도록 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 유연성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수 많은 주에 공통일 뿐 아니라, 각 주와 지역의 개별적인 여건도 반영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의 유연성은 시행적인 노력과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 유연성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는데, 첫째로 각 주의 
수요에 대응한 것일 것, 둘째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셋째로 인습적인 관료모델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 비용의 분담 

프로그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을 개개의 파트너가 부담함으로써 파트너쉽은 보다 효과적이 된다. 주와 연방간의 경
비분담요건은 단기적인 자금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방과 주간의 경비분담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고, 비효
율을 배제하여 협력관계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 평가 

프로그램 최초의 단계에 각 파트너간에 목표와 목적, 운영요소, 진보와 결과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새
로운 형태에서의 주연방간 파트너쉽은 공통의 노력 및 부담과 함께 새로운 형태에서의 평가와 책임을 필요로 한다. 프로그램 평가
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안정/장기적 관여 

각 파트너의 장기적인 관여가 성공의 열쇠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쉽이 정책이나 예산상의 교란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하는 방법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부터의 그리고 지속적인 無黨派的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방, 주 등의 각각의 참가자가 명확한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 제언 

(1) 국가 과학기술시스템의 재구축 

대통령과 각 州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조화를 이룬 과학기술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주와 연방의 합
동에 의한 고급정책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대통령은 주연방합동 고급정책자문기구를 지정하고,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순위, 정책, 절차를 나타내는 정책지령을 내려야 한다. ②연방기관은 또 각종 프로그램의 작성에 있어서 주와 
연방의 상승효과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행동을 확실히 실시하는 절차를 책정해야 한다. ③주와의 연락을 취하여 국가과학기술
회의(NSTC)의 조정하에 활동하고 연방의 연락창구를 지정한다. ④과학기술정책국(OSTP), 행정관리예산국(OMB), 각 주의 과
학기술회의 (STCS) 및 NGA의 작업 그룹은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공통의 목표를 규정하고, 협력함으로써 개선되는 기능을 명확
히 해야 한다. ⑤OSTP, STCS는 주와 연방과의 기술 파트너쉽에 대하여 대통령, 연방의원, 주지사, 연방직원, 그리고 산업계와 학
계의 대표를 초빙한 국가레벨에서의 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2-013.HTM (5 / 9)2006-05-15 오후 2:13:26



과확기술정책동향(통권 제83호) 1996. 2 013

(2) 국가 과학기술시스템에 있어서의 역할의 구축 

①주지사는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도록 작용해야 하며, ②각 주지사는 산업계, 학계 및 지방경제개발관계부국의 
지원을 환영하면서 주의 목표에 대응한 전략적 기술, 주의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스트럭
쳐의 평가조사, 주, 연방, 산업, 학술의 각 분야의 자원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주의 과학기술전략의 확립에 노력해야 하
며, ③전미 주지사협의회와 다른 주 관련 조직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최고 레벨에서 주의 의견을 대표하는 지사 레벨에서의 과학기
술 메카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3) 기술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촉진 

국가는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기술의 상업화를 자극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혜택을 시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각 주가 가진 능력
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를 위해 ①국가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기관의 연구예산을 고정된 비율로 계속적으로 확보함으
로써 이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계속 자극할 필요가 있다. 연방의 프로그램이나 조성의 결정시에 주로부터의 조언을 보다 중시
해야 한다. ②국가는 기업에 있어서의 시장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기술지원이나 자본을 공급함으
로써 응용연구의 성과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와 연방의 각각의 관민기술 파트
너쉽의 조정, 연방의 연구소에 있어서의 성과를 상업화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는 벤쳐자금의 공공 또는 민간에 있어서의 제공원
의 개발 등을 촉진한다. 

(4) 국가레벨에서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장점의 구축 

주, 연방정부 및 산업계는 미국의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견에 중소기업이 접촉할 
수 있도록 국가레벨에서의 제조업 향상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이니셔티브에 있어서는 모든 연방 및 주레
벨에서의 제조업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력, 중소규모 제조업자에게 현장파견서비스와 연방 연구소 등의 기술에 대한 접근
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한다. 본 작업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이 실시되도록 정력적으로 활동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으
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발표 후에도 follow-up을 위한 활동에 노력할 것이다. 한편 백안관에서는 조속히 본 보고서의 실행을 위
한 정부내의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Mary Good 상무부 차관이 임명되었고 에너지
부, 환경보호청, 국무부, 농무부, 교육부, 운수부의 각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日本工業技術, 1996년 1월호) 

일본의 1996년도 과학기술 관련 경비 개산요구내용 

일본 과학기술청은 1996년도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槪算要求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총액은 2조 6.858억 엔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7.4%가 신장되었다. 이 중 일반회계분은 1조 3,146억 엔으로 9.1%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세출(일반회계로부터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산업투자특별회계로의 산입을 제외한 경비)은 43조 9.287억 엔으로 4.2%
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분중 과학기술관련비는 7.612억 엔으로 1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분은 1조 3,713억 엔으
로 5.8%가 증가하였다. 각 성청의 개산요구액은 다음과 같다. 

1996년도 과학기술관련 경비 개산요구 성청별 총괄표(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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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이전요청에 굴복하는 서방측기업 

중국이 중국 동북부에 모토로라의 칩제조공장을 유치한 것은 이동전화시장에서 돈을 번 同社에게서 기술 이전도 하고 싶기 때문
이라고 한다.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서방측 기업에게는 代償으로서 최첨단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중국의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기술이전의 강요는 WTO 규칙에 위반된다고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통신위성기술이나 첨단통
신기술을 제공을 모토로라에게 요구할 생각이다. 보잉사 최대고객인 중국의 요구에 응하여 항공기 부품제조기술을 제공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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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기술공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크라이슬러는 1995년에 10억 달러의 미니밴 제조 프로젝트를 독일의 벤츠에게 빼앗
긴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에 의해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어도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매력에 저항
하려하지 않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 1995년 12월 19일자) 

일본 통산성, 지역활성화지원시스템 구축 

일본 통산성은 本省과 通産局과의 사이에 전자메일과 데이타베이스검색이 가능한 계층형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
화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에 가동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정보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일상의 업무에 본격적
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의 중핵정보시스템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개발 중인 시스템은 미국 로터스 디벨롭먼트사의 전자메일시스템「로터스 노츠」를 채용하였는데, 이것은「그룹웨어」라고 불리
우는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로 보통의 LAN으로는 곤란한 유연한 정보이용형태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상에서 국장이나 부장, 과장과 같은 직급별, 업무담당별 등 여러 가지 그룹으로 이용자를 계층화하여 통상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전달과 정보검색 등의 업무시스템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을 기초로 한「지역활성화 업무지원시스템」은 전자메
일 외에, 本省과 통산국이 지방자치제, 업계단체에 대하여 실시한 히어링 기록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정보공유화를 꾀하는「히어
링 면담 데이타베이스」와, 각종 보조사업의 진전상태를 관리하는「보조사업 진척상황파악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행정
정보화추진정책에 따라 그 성청은 퍼스컴이나 LAN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용실태는 1대 1 전자메일이나 정보검색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본격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은 업부 그 자체의 시스템화가 필요하지만, 아
직 구체적인 사례는 적다. 통산성의 이번의 시스템은 업무에 즉각 대응한 정보화를 全省的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본성과 각 통산국
의 정보공유화를 꾀하고 지역활성화시책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타 성청의 정보화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1월 18일자) 

중국, 제9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새롭게 철도 8,100km 건설 

중국 정부는 금년부터 시작한 제9차 5개년 계획(9·5계획) 중에 8,100km의 철도를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다. 9·5계획이 종료하

는 2000년에는 전국에서 약 68,000km의 철도가 정비될 예정이며, 투자액은 건설비와 설비보수비를 포함하여 4.200億 元을 예
상하고 있다. 중국 철도부에서는 2000년까지 연간 화물수송량과 여객수송량을 각각 18억 톤과 20억 5,000만 명으로 끌어올리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의 수송능력이 부족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8,100km 중 6,100km는 중앙정부가 건설하고 나머지 2,000km는 지방정부가 부담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9·5
계획에서는 新線건설에 약 3,300億 元, 설비보수에 약 900億 元으로 총 4,200億 元을 투입하여 8,100km의 철도건설과 전철화 
및 복선화 공사에 힘쓰고 있다. 계획되어 있는 노선은 河北省 邯鄲-山東省 濟南, 江蘇省南京-陜西省 西安, 河北省 秦皇島-遼寧
省 瀋陽, 貴州省 貴陽-雲南省 昆明 등이다. 

중국은 '95년에 종료한 제8차 5개년 계획에서 약 6,000km의 철도를 건설하였는데, 이로써 '95년말까지 전국의 철도영업거리는 
60,000km를 돌파하였다. 철도부에서는 2000년까지 전국의 철도영업거리를 68,000km로 함으로써 화물수송량과 여객수송량
을 '95년 실적대비 각각 13.2%, 21.4%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철도부에서는 2000년까지 68,000km의 철도가 정비되면 경제발
전에 따른 수송능력에 기본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1월 30일자) 

일본 통산성, 방위관련산업의 기술향상 지원 

일본 통산성은 방위관련산업의 기술력 유지 및 향상과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시책조성에 착수한다. 작년 말에 각의결정한「新防衛
計劃大綱」이 종래의 正面裝備重視에서 裝備縮小로 궤도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우선 관련 산업의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
를 토대로 한 대책의 기본방침을 금년도 말까지 정리하고 '97년도 이후의 시책에 반영시키려고 한다. 

방위 관련 산업은 주계약 기업하에 수 많은 하청기업이 있는 전형적인 가공조립형 산업이다. 정면장비의 삭감이 추진되는 경우, 
하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나아가 방위기술의 기반자체에도 손상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통산성은 작년에 기계산
업국장의 연구회로서 「방위산업을 둘러싼 제문제연구회」를 설치하여 10월 말에 방위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
다. 그 후, 신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결정으로 앞으로 10년 이상에 걸친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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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업종마다 조사하고 있다. 특수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미사일 등 업종에 따라 하청기업의 수가 달라지고 장비축소에 의한 영
향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조사에 기초를 둔 산업구조의 효율회와 함께 응용분야의 확대, 국제공동
개발 등도 더불어 검토하여, 금년도말까지 정리한 후에 '97년도 이후의 시책으로서 전개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기존은 중소기업대
책을 활용한 하청지원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1월 17일자) 

미국의 연구비 동향 

미국 과학아카데미(NAS)는 지난 '95년 11월, "과학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자금의 할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연
구개발예산의 정의가 현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병기의 개발이나 로케트의 발사 등은 제외하고 신지식 기술을 창출하
는 활동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 강화발전에 적절한 연구개발예산을 명확화할 수 있다. 새로운 정의에 
의한 과학기술예산은 370억 달러로, 연구개발예산 합계 690억 달러의 반 정도이다. 

한편 미국 상무부도 지난 '95년 10월, "산업계 연구개발의 국제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미국에 있어
서의 외국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10년 동안에 4배로 늘어나 현재는 미국의 민간연구개발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 
연구비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외국기업에 의한 매수, 바이오업계에서는 연구소 설립에 의한 기술습득 연구환경활용, 일렉트로닉스업계에서
는 연구소 설립에 의한 친회사의 매상확대, 자동차업계에서는 친회사의 매상확대 및 미국의 환경규제적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소 설립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 미국기업은 독일, 영국, 카나다, 프랑스, 일본 등에 1993년에 98억 달러를 연구투자하였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2-013.HTM (9 / 9)2006-05-15 오후 2:13:26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6-M02-0107-01.GIF

	www.stepi.re.kr
	과확기술정책동향(통권 제83호) 1996. 2 013


